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보도자료] 

 

뉴스제휴평가위, 2022 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발표 및 하반기 평가 일정 확정  

 

2022-09-19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16 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2022 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22 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 

 

뉴스콘텐츠 1 개, 뉴스스탠드 9 개, 뉴스검색 25 개 통과 

 

심의위원회는 2022 년 5 월 2 일부터 5 월 15 일까지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7 개(콘텐츠 48 개, 

스탠드 49 개, 중복 10 개), 카카오 56 개로 총 103 개(중복 40 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89 개(네이버 80 개, 카카오 46 개, 중복 37 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6 월 13 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9.71%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297 개(네이버 255 개, 카카오 173 개, 중복 131 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24 개(네이버 200 개, 카카오 142 개, 중복 118 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5 개(네이버 21 개, 카카오, 16, 중복 12 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8.42%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6 개(네이버 8 개, 카카오 13 개) 매체가 신청했고, 4 개 매체(네이버 4 개, 

카카오 1 개, 중복 1 개)가 평가를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은 올해 4 월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합불제’로 변경한 바가 있다.  

 

상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칠십오(7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22 년 하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되는 매체사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2022 년 하반기 뉴스제휴 평가 9 월 26 일 접수 시작 

 

2022 년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9 월 26 일(월) 0 시부터 10 월 9 일(일) 24 시까지 2 주간 양사 온

라인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 월 중 시작될 예

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 주, 최장 10 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뉴스 제휴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

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 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 년이 지

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 제휴로 등록된 후 6 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단,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 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며 뉴스스탠드 제휴는 70 점 이상, 뉴스콘텐츠 제휴는 80 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 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는 양

사 온라인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심사 규정 개정 및 소명절차 보완···9 월부터 적용   

 

심의위원회는 지난 8 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과 ▲재평가 

대상 규정을 개정하고, TF 논의를 통해 ▲재평가 및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절차를 

보완했다.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은 벌점 대상이 되는 전송비율의 상한치를 기존 25%이상 

5 점에서 20%이상 3 점으로 하향하고, 대신 위반 건수가 월 50 회를 초과할 경우에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이 아닌 초과된 위반 기사 5 건 누적시마다 벌점을 1 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 매년 3 월 1 일을 기준으로 직전 이십사(24)개월 동안 누적벌점 합계가 8 점 이상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재평가 대상 규정을 해당 기간에 재평가를 한번이라도 받은 매체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 월부터 운영한 ‘재평가 규정 개정 여부 TF’의 논의에 따라, 재평가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 절차에 대면 소명 방식을 추가하고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게 소명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 하는 등 소명 절차를 보완했다. 그리고 입점 평가 및 재평가 탈락 매체에게 

의무적으로 심사 총점을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9 월 1 일이며,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정책, 제도, 규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조 및 구성, 위원자격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빠르면 올해 해당 내용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